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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, 신규 블루오션 시장 선점하라!
대구․경북, 2008년 상반기 수출 21.9% 증가 … 고부가가치제품 전환

전통적인 섬유 도시인 대구와 경북지역 섬유 수출이 2007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때 사양산업

으로 치부됐던 섬유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.

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발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신기술, 신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블

루오션으로 불리는 신규시장을 선점하면 사양산업이 아니라 다시 효자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.

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, 2008년 상반기 대구․경북지역 섬유 수출은 14

억1116만달러로 전년동기 11억5750만달러 대비 21.9%가 증가했다.

2007년에는 24억4528만달러를 수출해 2006년 22억달러보다 11.1% 늘었다.

폴리에스터 직물과 니트류 등 고품질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.

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<섬유산업의 올바른 이해>의 소책자를 통해 저가 범용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

기능성 의류,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일본이나 미국처럼 항공기 동체의 소재로 사용되는 탄소섬유나 타이어 소재인 아라미드섬유 등 고부가가치 

섬유의 양산체제를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.

특히, 최근 기능성 의류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용 섬유가 새롭게 부상하는 등 섬유산업의 사업영역이 

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인건비 등 단순 원가경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고강력 산업용 섬유소재 등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신규 

시장 선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.

자동차용 캐빈필터, 연료필터, 내장재, 안전벨트와 환경용 에어필터, 액체필터, 에너지 저장용 세퍼레이터, 의

료용 수술 봉합사, 상처치료제, 인공신장 등이 대표적이다.

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“섬유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동력 산업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

많다”면서 “하지만, 앞으로 섬유산업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여전히 높

은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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